
보 도 해 명 자 료
(’14. 11. 1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2조원에서 사 200억원에 팔아... 100분의 1 토막

눈먼 자원외교”(‘14.11.14, 경향신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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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“야당은 당시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을

지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”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 □ 하베스트 인수 관련 윤상직 장관이 당시(‘09년 10월) 청와대 지

식경제비서관이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.

ㅇ 윤상직 장관은 당시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으로

해외자원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음을 알려 드림.

※ 관련문의 : 자원개발전략과장 이민철(044-203-5140)

자원개발전략과 양동우 사무관(044-203-5143). 끝.


